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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지훈, 아내 아야네 '무염 논란'  사과…"유난 떨어 죄송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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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이지훈 아야네 부부와 딸의 모습. (사진=아야네 인스타그램 캡처) 2025.01.02. photo@newsis.com  *재판

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강주희 기자 =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이지훈이 아내 아야네의 '무염' 논란에 대신 사과했다.

이지훈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딸의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다.

그는 "어린이날을 지나고 어버이날까지 루희가 태어나 처음 맞는 날들 새롭다"며 "곧 또 추억이 되겠지만 하루하루가 늘 행복

하고 즐겁다. 너로 인해 사랑해 루희야. 점점 나 어릴 때 얼굴이 보이네"라고 적었다.

그러면서 "우리 루희는 무염(염색도 하지 않습니다). 유난 떨어 죄송합니다"라고 덧붙였다.

이는 아야네가 자신의 SNS에 딸이 어린이집에서 사탕을 먹고 온 것을 두고 "아직 무염을 하는데 조금 충격이었다"라며 쓴 글을



언급한 것으로 보인다.

아야네는 "루희는 아직 무염하는 아기라 과자도 떡뻥만 먹고 비타민 사과도 안 먹였었다"며 "그런데 어제 어린이집에서 가져온

가방에서 사탕 껍질 발견했다"고 적었다.

그러면서 "아직까진 맛을 몰랐으니 병원이나 문화센터에서 받아 '사탕 사탕' 거려도 '이거 못 먹는 거야'라고 설득시켜 왔는데

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버렸다"고 토로했다.

그러나 아야네의 글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를 기관에 맡길 때는 엄마 개개인의 육아 원칙을 따라줄 수 없다며 "무염 육아를

고집하고 싶으면 집에서 직접 육아를 하라"고 지적했다.

논란이 확산하자 아야네는 "모든 아이가 무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염식 하는 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

다"며 "내 아이가 건강히 컸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무염을 한다고 놀림의 대상이 되는 건 이해가 안 된다. 누

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없다. 나만 고생하는 것"이라고 반박했다.

이에 한 네티즌이 "유명인이면서 이런 내용을 공개적인 스토리에 올린 건 어린이집 공개 저격에 같이 욕해달라고 올린 것으로

밖에 안 느껴진다"고 하자 아야네는 "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감정도 없고,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, 조금 속상해서 올

린 거였는데 선생님들에게 너무 죄송하다"고 사과했다.

그러면서 "내 기준을 남에게 실질적으로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다, 그냥 조금 속상해서 올린 것"이라고 재차 해명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zooey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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